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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를 내라, 나다.” (마태 14,27) 

 

마리아 로젤링, 마리아 막달레네 수녀는 2살 많은 오빠와 함께 쾰른에서 자랐다. 유년기와 

청소년기에는 심각한 상실을 겪었다. 마리아가 11개월 되었을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 

초등학교(1947-1951)를 마칠 때까지 이모가 살림을 꾸렸고 이후 6년간은 다른 여러 가정부들이 

있었다. 그래서 마리아는 현대 언어 문법 학교에 다니면서 가족을 위한 책임을 분담해야 했다. 

마리아는 오빠와 특히 음악적 고취와 교육에 있어 “마리아에게 최고의 선생님”이었던 아버지와 

가까운 사이였다. 아버지와 오빠와 함께 하던 주일 가정 음악은 특별한 기쁨이었지만 1960년 새해 

첫날에 중병으로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갑작스럽게 끝이났다. 그렇게 아버지는 1961년 마리아의 

졸업식에 자리하지 못했다.  

문법 학교를 마치고 초등학교 교사가 되고자 쾰른의 교사 양성 대학에 입학했다. 마리아는 1차, 

2차 국가 고시에 합격했다. 

1967년, 마리아는 코스펠드에 있는 우리 수녀회에 입회를 청했다. 수도 양성을 마친 다음에는 

1970년부터 2005년까지 코스펠드에서 우리가 운영하던 직업 학교에서 교사로 사도직을 행했다. 

마리아 막달레네 수녀는 독일어, 수학, 종교를 가르쳤다. 특히 약한 학생들의 장려에 마음을 쏟던 

헌신적인 교사였다. 수녀는 다정하고 참을성있고 유머감각이 있었다. 많은 학생들의 졸업 

이후까지도 동반해 주곤 했다. 직원들도 수녀를 인정하고 존경했다.  

해외에 있는 우리 수녀들과 한시적 선교사로서 사회 봉사 자원의 해를 보내던 젊은 여성들을 

동반하는 일은 수녀에게 특별한 관심이었다. 

마리아 막달레네 수녀는 수십년간 공동체에서 올갠 반주자와 성가대 지휘자로 활동했다. 수녀는 

큰 기쁨으로 우리 전례를 준비하고 동반했다. 은퇴 후에는 코스펠드 노인의 집에서 여러 해 동안 

사도직을 했는데 전례와 기도 예식을 마련하는 일이었다. 이 봉사는 기꺼이 받아들여졌다.  

전례 외에도 수녀는 영적인 힘을 우리 영성의 어머니인 쥴리 비야르의 영성과 포콜라레 운동에서 

얻었다.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느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모범이었던 

성모님에 대한 수녀의 신심은 특별했다. 이 종교적 기초는 마리아 막달레네 수녀가 수 년간 앓아야 

했던 갖가지 질병을 받아들이도록 도와주었다. 

수녀는 자신이 특히 삶의 마지막 단계에 동반해 주던 공동체와 가족과 친구들, 살루스의 직원들로 

인해  지탱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용기를 내라, 나다”라는 말씀이 이제 하늘의 영광 속에서 

마리아 막달레네 수녀에게 현실이 되었기를 빈다. 


